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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여 학생획

총여 학생획

기획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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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 J' '딸 돌비!.

가자! 딸돌아

밥주걱 들고

자유를 단련하는

비인 광장으로

반펑생 벙어리로

소박데기 팔푼이로

맥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올부짖자.

이제는 일어서자.

이제는 달려가자.

무엇을 두력위하고

무엇을 주저허-락.

학살의 잔지를 뒤엎고

뢍산벌에 다시 /서보자.-

우런 최루탄 대신 꽃상여다.

우린 근화 대신 맨발이다.

우린 총 대신 해방춤이다.

우린 몸듕이 대신 팬주먹이다.

가자! 딸들아 어이 가자.

달텨온다 하늬'닐'卜람. 잔물결이 살아 난다.

아기들 해읏음이 소리친다.

북악산 구름장이 보인다.

오뉴월 촌색시들이.

신메혤라콤풀택스

다론사람의 보살핍올 받으며 살고

싶어하눈 여싱의 본농은 오랫동안의

역사가 여성들을 세뇌 시킨 결과인

것이다.  여성윰뼈론자들 조차 쳬기

하지 못했던 여성들의 잠체의칙을 낱

날이 히l부하여 보람되고 진취적인 인

간의 대얼에 올라서야 한다고 주장하

는 이 책은 우리 여성의 참모습을 보
여주는 손저울이다.

一-볼례트 다울렁률-
氏 면 翰 " ' % 옳 d t “ 쩨 i : 미 斯 ; ” 벎

씀박귀꽃으로살아.

늘상 밟혀도 응제지지 않고 질기게

살아남아 "l침에 노오만 꽃을 야무

지게 피위'-ll고 마는 씁'벌'l퀴 꽃과도

같이 쓰라린 오늘을 견디어 우리들

의 삶이 기쁨으로 급이칠 수 있는

세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책은

여성 문혜의 여터 부분들을 누구나-

이헤할수 있도록 쉽게 적어 놓았다.

-들불 편집부-

자자! 딸들아

흙먼지 쓰고

물이랑 차며

그니l 놀딘 그

당그례 잡뎐

님 맞으터

qj이 가자.

빌길로

그 손길료

거짓 선전 이

정의 뱃전에 서서

민족 해방 여성 헤방으

긴 쌍나팔을 불자.

쭉정이는 몰아니I고

젖먹이는 얼싸안고

무등의 날개로

피어린 하늘을 남자.

금강 초롱 그 일굴에

돼지 펑전 그 노큰ll에

우리가- 살아

죽딕라도 살아

자주와 민주의 행진을 학

사랑의 품앗어

그왜곡뙨성.

학필이면 세졔의 눈길이 십증된

의조극에  관굉이란밍고ll를

아비가 달아 주머냐?  이것이

외화 획득이냐?  누가 '-1로하o

고혼의 곡성이 이토록 낭자켸 r

아 핏출은 하나. 그쾌도 미울수

딸둘아. 못난 아'쾌말 듣지말고

라도 뛰쳐나와 다소곳이 자기로

가자. 우리의 어머니들 처럼!

-등에편집부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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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례찰린 남녘의 봄림딸들이'예!

진청우리는하나어야합니다.

이 %은 여성을 불건을 팔아 먹기위한 미꺼로 만들뻬 ;

머뇔고,경찰서어!서까지 성고문을 자행하고 인신매매가 'l

판을치. , 독재청괸은 외화획득.I라는 허울좋은 .I룹으 I!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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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훑찮홀"il쇨:l늘게큘많수는 없볼니 I비
. 안엘한 자보다 용기있는자가 언쫴나 억압받았왔지 ‘:,

, 홀러나 이진 학우여! 그 안일한 자가 가장 억압 儼i!

는다눈역사의필연성을확실히얄아야만합니다. Iii
악우(:l 이제 나약한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나약한 .

간의 오습이 아니라 힌 사람 한 사람때 용기있고 곧 !i
주체키 모습으로 똘똘 몽쳐 하나기됩시다. 그리 ;!
어 여성을 억압하는 모든 불순들을 싹쓸어 비립시다. :'

"일?의 백보 전진보다 백인의 일보 전진을 위해'' i

여성헤방 만혜 4“ .

조국통일 만세 !!“!

一제5다l 총여학싱!회장 감째련 (영문4)

버而.건'    현팅획F홅량.74☜티'..-J...←

암밝이  올면 알을 낳는닥.

여기 하늘같은 여성들이 있읍니디-.

여기새벽같은 여성들이 있옵니다.

여기 태양같은 여성들이 있읍니다.

그들은 생명을 창조합니다.

그들은 역사를 창조합니다.

그들은 미태을 창저합니다@

여성들이 잉태한 생명은, 역사는, 미케는,

우리모두의 회망입i-l다.

이 당의 억눌린 딸들과 억눌력 살아온 어머니와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살아온

고통과 투쟁의 창조의 세욀동안

우리는 인간다은 사회와 인간다운 삶을

추구능}l 왔읍니다.

'R!탉이

o:"5 들 은

온몸 으로

움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짓된 글례에

그 얼마나 고통받아 왔읍니짜

거부하며, 그 얼마나 씨-위왔읍니짜

이지 우리는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옵니다..
빠'嗚

미리의 창조자인 여성의 이름으로

우리는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암갖이 울면 알을 낳는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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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昌l일  "'세졔 노동자 대회 ''때 수출 후문에서 기두로

진출하기 위해 총여학생호l 부회잠 심영수(가정4), 인문학부 총

무부장 허순경(사학3)학우가 화염병을 운반하'二I카, 연행 구속 '

되어지금자디챈경찰서에서외로운투쟁올하고있읍니다.  I
도,같은-빨-가두시휘흥;:플뺘-,’기획부장강보순(경제빼

☞학우도 빼쒜ll뼜다W께블f' 뜻을 이.l받아 4쩐학우가 북
똘몽쳐 앞으로 학원자주화 투쟁, 조극통일 투쟁을 힘차게 매진 빼
해나기-자.                          '

우리의 구속학우가 하루빨리 나와 대동의 장에 합께 .,올릴수 W
:

있도록 싸위나가자 !“ll ;,;

쯧;,八효,  카F  R十軒昌信☞扈蘖'i
홍 .몇!

3월 설푼지조사 결과틀 분석학면서

0F F법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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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넌 5월 31일 한국T.C전자 I-)l 민주노조가 결

성뙨 후 이를 파괴하력는 회사측의 사악한 음모는 급기

야 4월 4일 대표이사 이중구 명의로 불법인 '펴I업공고

'를 마디오나 T.v를 통해 디l대적으로 보도하게 한다.

! 한극 T.C는 지난 17년동안 적자한번 안니l고 nII년

막대한 이윤을 여성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해 갔다. 그러나

작년 민주노조가 설립된 후 힉세측은 관리직 남자사우케올

, 동원 노조간부들을 폭행하여 ,0여명了pl 마산고켜병왼과.
성모벙왼에 입읜하는만행을 저질었다 또한 경닙악화니,

경쟁력악확니 하는말로 직장펴l소lll-l 본극으로철수 하느니

하면서 T.C내 남자사원들과 잡부직 아줌nl률 동왼히l 소

요를 일으키는 수법(회사측의 노-노'노동자대 노동자,

臘 싸움 붙이기 전법)으로 겨I속적인 민주노조 파괴책동을

획책하였으나 조합왼들은 한치의; 흔들림없이 설득격있

게 잘 극복하여 왔다 또하 불법적인 펴I업공고가 언론口ll

제를 통히l 보도되어도 T.C의 여성조조합왼들은 '’서울T

.c연구소에서의 상경투쟁’,, '부산 미 영사관 앞 침묵

시위''등 체속적인 '위장펴I업철획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폄 우리는 잠깐 텐디 그룹이 오H 한국 T.c전자자를 우

'장 메업 시켰는지 살퍽보자. 그것은 다극적 >,업의 최匹,,

l 붸휴 쳐좋톤. ,臘핥빠봉'' 결,, 초튤, \운, 호
l 측 옳 ! I 늦 ; 륙 릎 향 청 프 렀 체 풍 뼉 뻣 

-]L7닌을 뼈'빠지게 일했는테 위장폐업 웬말에~}틀!빼I

19.72년설립당시한극T.C의자본규포는고작l50만
달릭에불과했다.  그릭나이후lO여년동안히l막다엄청
난흑자를올텨왔고86년에는당기순이익이66억7천3
맥만달릭,88년에는매출액oll억5맥만달러를기록하
는 등 무력 100매에 달하는 발전을 해왔고 이 모든 발전

'우 빼념 동안 히l막다 엄청'll I.,

궁, 현 럼;l.닐:템훑/ i F
발전을 해왔고 이 모든 발전 ;

1빼높빼!' '
찬  乎

은 오직 T.C조합왼들의 피l땀
디 그룹.L-째 동안 담몰판면  비V

륙 뒬 체술켤휵 째좋셜 태

L .

지난 3.4욀달에 음악감상실에서 3획에 걸친 비디오상영을 하였읍니.

다 .

그 첫번째로 3욀24일 여성과 남성이 성에대한 올바른 개념을 서로

알고 또한 여성에게만 강조하는 순결의 의미틀 바로 알고자 하는 내용

이었읍니다. 여기에는 남성학우들이 많이 참여하여 종래의 여성들에게만

요구되는 성의개념을 남성들도 같이 배우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읍니

다.    두번째로는4욀6일,록경없는사랑흩상영했는메여기에서는당

시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당시 독일의 광부들이 프랑스의 광이 무니지자

그곳 광부들을 구하러가는 것으로 그야말로 국경을 초욀한 인류애기- 호

로는 감동적인 영화였읍I-I다. 하

음속에 한번씀 우리 한반도를 싱)

년이 지나도록 얼마만큼 우리는

또한 통일의 필요성은 얼마만큼

지만 이영확를 보신

각 해 보았을 것있니

북쪽의  우리  민족올

생각해 보았는지,  민

분들은 모두다 마

다. 분단된지 45

생각해 보았는지

족이 서로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건I-參l 인류에를 발휘하는데 같은 민족으로써 사랑하기보

다는 헐뜯기만 하는 우리 민족을 불때 가슴아프지 않을 수없윱니다.

다시한번 통일에대해 싱l각 해 불수 있는 좋은 기휘였읍니다.

세번째로는 4월20일날 '보던타임즈쓸 상엉했읍니다. 이 영화는1936
찰리치l풀린에 의해 제작된 영화로서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을 무시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분업사회에서 하나의 부속품이 되기를 요구하는 현대와

현대인의; 갈등을 신란한 비판의식과 고도로 승화뙨 풍자성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앞의 2회 상영때 보다 많은 호응 있었는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청바라며 나아가 첼이 도론 하고 싱l각할수 이는 장이 되었으떤

합니다. 다음번에는 5월초에 \)간디'를 상엉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바랍
니 다 .

느브- 色느스법챰뱉 M.뺘.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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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l  총여학생획 사업겨l획을 구상할
때 전체적인 여학우들이 여성문저l를 인

식하고 인간 츌W방을 위해 한걸음 갈전
하기 위하여 소자보로 화장실에 붙혔읍
LI다.  그 세용은 성의 상품화, 법적
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불펑등에 匡il한

것과 자별임금, 저l극주의의 성짐탈로
나누어 여학우들파 인식을 같이학며 나
아가 주체적인 여성상의 확립을 이루고
자 기획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소자보의 형태는 많은 한체,'
ol 있는것을 절실히 느꺼며 다l학에서으’
남니펑둥판졔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α
서 존지l하는 여성의 상품화와 '첩적으로
o:1성이 불펑등한 관겨l, 여匡ll생으로서
인식헤야 될 행동강령을 조사하여 소x%
보 하였음!一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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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 5월 대동체- 성교옥 슬라이트’ 성의 천극 코릴l아 상염
;미용강좌

;여성문쳬킬실전

;口II춘심포지움

: 기획시비즈 -. ;5얼달 '법적 불핑능r

lL와상\ 잚[M빼깨希 빠 상.
l 6월 민주여성학교 개설
!  학우님들의많은참여바람니나.

'
0 T 세

읍 이

봅 담 조: 뤽

:j은 나라을 다스마는 사람들의 입징과 ,l
태도를 나탁내는 아나의 거울이기 때문 I'
이다. 이것으로 볼때 이제꺼-지 교육 받아;

왔딘 '이의 'i되' 공산당들의 정책몰 "ll
판만할것이 이-'-i라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철‘l튤쥴률뼝, 핥누철 톄훑롭흥 아 lll
끝으로 혁명의 성공은 여성들이 어느정 ;!

도 참여 하는가에 달력 있움이 모든 페방,牌

운동에서 증명되었듯이 우리의 통일운동에

도 그 성공여부는 바로 인구의 절반인 우,

폐들의 손머' 달혁 있음을 지억패 후기 바li
란다. 끝

독 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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